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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은 내 몸의 한 부분입니다”
눈 건강 지킴이 부에나파크 <아이매니저> 스페셜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 눈으

로 보고, 혀로 맛을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피부로는 촉감을 느낀다. 이 가

운데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은 

단연코‘눈’이다. 우리는 시력을 

통해 모든 감각의 최대 80퍼센

트를 인식한다. 

그런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

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시력 감퇴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력을 통한 정

보 습득량을 생각해보면 시력 

감퇴로 불편을 겪을 경우 안경 착용은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안경을 착용하면 시력 보완은 물론 소리

까지 더 잘 들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런 면에서 안

경은 시력을 보완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

분인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내 몸의 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안경을 착용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다. 안경이 흘러 내

린다든지 안경 렌즈가 혼탁해져 사물이 뿌옇게 보인다

든지, 안경테가 몸에 맞지 않아 안경을 걸치고 있는 귀

나 콧등이 아프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안경

이 낄 수도 그렇다고 안 낄 수도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

하고 마는 것이다. 

이럴 때 부에나파크에 있는    

<아이매니저>를 방문한다면 

안경과 관련된 불편과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

최고품질의 안경 렌즈와 안경

테를 정직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

는 <아이매니저>는 나에게 꼭 

맞는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것과 

함께, 몸에 잘 맞지 않는 안경테

를 세밀하게 조정해 마치 내 몸

의 일부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정직과 기술력을 겸비한 

안경원이다. 안경을 착용하면서 

느끼는 어떠한 불편이든지 <아

이매니저>를 찾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안경 

조정만 잘 해도 선명도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품질 좋은 한국산 안경테와 명품 안경테를 공장도 가

격으로 판매하는 <아이매니저>를 찾으면 조정과 수리

는 물론 방금 내린 신선하고 향취 좋은 커피도 마실 수 

있다. 

<아이매니저>의 Sae Pak 대표는“안경과 관련된 것

이라면 무엇이든지 해결해 드립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자신합니다. 저희 <아이매니저>에서 구매한 안경이 아

니라도 괜찮습니다. 불편한 안경의 조정과 수리는 물론 

커피 한 잔 생각날 때도 들려주십시오. <아이매니저>

는 누구라도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과 같은 공간입니다.”라며“특히 다초점 렌즈 안경을 착

용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아이매니

저>를 찾아주십시오. 반드시 만족감을 안고 돌아가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아이매니저> 스페셜

<아이매니저>에서는 현재 렌즈 구입 시 한국 고급 안

경테 120불짜리를 단 10불에 제공하며 블루라이트 방

지+자외선 방지+반사광 차단 최고급 렌즈는 100불짜

리를 50불에 파격 판매하고 있다. 또 어지러움증이 거의 

없는 고급 다초점렌즈는 150불부터 특별 판매하고 있

다. <아이메니저> 측에 따르면 기존에 다초점렌즈 안

경을 착용하면서 어지러움증 등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

들도 <아이메니저>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초점렌즈 안

경을 착용한 후 거의 대부분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며 품질의 차이를 실감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명품브랜

드 안경테도 원가 이하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시력 검사(예약 필수)도 최저 가격으로 해 준다. 방문 

시 전화로 먼저 예약해야 한다.

<아이매니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김서

림 방지 스프레이를 증정한다. 

눈 건강 지킴이 <아이매니저>는 부에나파크‘더소

스’몰 맞은편,‘명인만두’옆에 있다.

▶ 문의: (714) 752-6677

▶ 주소: 6771 Beach Blvd. #B, Buena Park, CA 90621 

OC상의, 정기 이사회 개최 …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

오렌지카운티(OC) 한인상공회의소(소장 브라이언 

정, 이하 OC상의)는 지난 8일 올해 마지막 정기 이사

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달 11일 화상으로 열린 이사회

에서 신임 소장으로 당선된 노상일 소장은“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노

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소장의 임기는 이달 17일부

터 1년이다. 

노상일 회장은 또 임기 동안 회원 상호간 협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

로그램을 개발하며 20-30대 차세대 기업인 육성 프로

그램 활성화, 타 상공회의소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OC상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브라이언 정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OC상의

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내

년에는 경기가 활성화 돼 한인 상공인들을 비롯해 모

든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활짝 웃는 한 해가 되길 바라

다.”고 전했다.

▲ 사진=<아이매니저>

▲ OC상의가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사진=OC상의


